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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perimenstrual 
symptoms, and coping us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151 
students was obtained from two nursing colleges in 
Mokpo and Gwangju.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June 15 to June 28, 2005. Three 
instrument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menstrual 
symptoms, menstrual attitude, and menstrual coping.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SPSS 10.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3rd 
and 4th year students complained about discomfort 
during their perimenstrual period,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due to the discomfort, but 
coped well during the period even with a lot of 
discomfort. With this results, there is a need for a 
nursing mediator to provide relief for discomfort 
during perimenstrual period so college female student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variables and discomfort 
during the perimenstrual period. It is also needed to 
investigate if there are differences in these variables 
studied according to ages and occupations in women. 
Conclusion: From these findings, problem solving 
strategies for menstrual symptoms, positive attitudes, 
and coping should b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 
nursing intervention to help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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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월경은 13세를 전후로 여성의 생식능력을 상징하는 특성 

중 하나로 초경에서부터 폐경까지 주기적으로 매달 한번씩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월경은 평균 28일 간격으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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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지속되며, 평균 양은 25-60ml 정도로 2-3일째에 가장 양

이 많고 점차 감소하면서 끝나게 된다. 월경은 월경 전후기에 

월경통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증상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20-95%의 여성들이 월경전후기 불편감을 경

험하고 있다(Lee et al., 2005; Marean, Eugen, Ceinwen, & 

David, 1998). 이러한 불편감 들은 월경 전에는 두통이나 피

로감 같이 경한 것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우울증상이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유방통 등의 복합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

고, 월경 중에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만

지면 아프고 복부 팽만감이나 두통, 초조, 우울 그리고 이외

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Ham, Han, You와 

Park(1999)은 여성들이 월경통을 경험하면서 신체적 불편감과 

고통감으로 신체적 장애감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하였으

며, 이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 고독감을 느껴 월경에 대한 혐

오감까지 정서적인 문제가 초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상

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는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월경 중에 동통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며 대부분 

월경 중에 불편감은 없으며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Lee et al., 

2005). 또한 월경전후기 불편감은 주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

는 증상으로 월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신체적 불편감의 강도와 빈도가 다르며, 불편감의 호소가 달

리 반영되기도 한다(Brooks-Gunn & Ruble, 1980; Kim, 1998; 

Min, 1997). 월경에 대한 증상이 심하고 월경으로 인한 불편

감이 크면 월경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게 되고(Kim, 1995), 이

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월경에 대한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oods, 1985). 10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우울

을 많이 경험하고 생리통 때문에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으

며, 20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전반적으로 월경증상 호소

가 많고 정도도 더 심하며, 특히 10대 여성들에게 월경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ark, 1999).

월경통을 포함한 월경전후기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에는 많

은 여성들이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침상 안정 및 온수 

목욕 등 전통적인 방법이나 수지침이나 아로마 요법(Lee et 

al., 2005)과 자가 발반사 요법(Kim, Kim, & Jeong, 2004), 지

압(Jun, 2003)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러나 월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간호학생에게 적절한 중재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월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간호학과 

3, 4학년 여대생들의 월경에 대한 태도, 전후기 불편감의 정

도와 대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간호학생

에 맞는 월경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월경에 대한 월경 전후기에 경험하

게 되는 증상과 월경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대처양상을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간호학생들에게 월경에 대해 효과적인 

월경관리 방안과 월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여 간호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대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여대생들의 월경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증상,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시 대처정도를 살펴본다.

여대생의 월경증상,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시 대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3,4학년 여학생들의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증상 및 대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남 M시와 G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

학교 간호학과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간호학생 170명을 임의 표본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6월 15일부터 2005년 6월 28일까지로 구조화된 질문

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을 한 후 응답하게 하여 

곧바로 질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질문지 168개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하여 151개(회수율89.9%)의 질문지

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측정도구는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증상 및 대처 방법을 묻

는 도구로 일반적 특성 2문항, 월경관련 특성 8문항, 월경태

도 30문항, 월경전후기 증상 28문항, 월경대처 24문항의 총 

9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월경에 대한 태도는 Brooks-Gunn(1980)이 개발한 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를 Kim(1993)이 번역,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월경은 여성을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사건임 10문항, 월경은 귀찮은 사건임 5문항, 월

경은 자연스런 현상임 4문항, 월경은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 5문항, 월경은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도 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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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 되는 사건임 외 6문항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에 2점, ‘보

통이다’ 에 3점, ‘거의 그렇다’ 에 4점, ‘아주 그렇다’ 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영역의 월경에 대한 태도 특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는 .95-.97, 

Kim(1993)의 Cronbach`s alpha는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61 이었다.

월경증상의 측정은 Moon(2003)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

다. 이 도구의 구성은 불안 4문항, 수분축적 4문항, 당 섭취 

요구 6문항, 우울 5문항, 통증 9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그런 증상이 없다’ 0점, ‘증상은 있으나 활동에 지

장은 없다’ 1점, ‘활동을 방해하지만 참을 수 있다’ 2점, ‘활동

하지 못한다’ 3점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후기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전체 내적 일관성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월경시 대처방법에 대한 것은 Billing과 Moos의 도구를 

Chung(199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월경

주기에 따른 대처 8문항, 적극적 행동 대처 5문항, 적극적 인

지 대처 4문항, 회피적 대처 7문항의 4개영역을 범주화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에서 ‘대처여부에 따라 한

다’ 1점, ‘안한다’ 0점으로 측정하였는데 항목의 퍼센트가 높

을수록 대상자들이 그 항목에 대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75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대상자들의 월경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증상, 월경에 대한 대처차이는 

t-test와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월경

증상,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에 대한 대처정도는 상관관계를 

보았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4세, 평균 체중은 53.5kg, 평균 초

경연령은 13.9세였다. 평균 월경 기간은 5.9일이고, 월경량은 

평균 1.9일째에 가장 많았다. 월경의 규칙성은 35.8%가 규칙

적이나 10일 정도씩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며, 15.9%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이라고 하였다. 동통이 시작되는 시기는 

62.3%가 월경 시작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13.9%

가 월경 중 동통이 없다고 하였으며, 43%는 월경 중 동통을 

참을만하다고 하였으며 21.8%는 월경 중 동통의 정도가 심하

다고 하였다. 월경에 대한 느낌을 중복 응답으로 살펴본바 

39.2%가 불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배란에 대한 자각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는 12.6% 이었고 60.9%가 배란시 점액이 관찰

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월경특성과 월경증상과의 관계

월경동통의 정도에 따라 월경 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35, p=.000). 즉, 월경 동통을 ‘심하게 

아픔’이라고 한 경우는 25.8점, ‘아픔’으로 느낀 경우는 19.8점, 

‘참을만함’이라고 한 경우는 16.6점으로 나타났으며, ‘동통이 

없는 경우’는 9.1점으로 월경동통이 많은 군이 월경증상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에 따라 월경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72, p=.000). 즉 배란에 대한 자각

증상 중 ‘점액과 복통을 느낀’ 경우는 26,4점, ‘복통만 느낀’ 

경우는 20.0점, ‘점액만 관찰된 경우’는 16.3점, 배란에 대한 

‘자각 증상을 못 느낀 경우’는 15.3점으로 배란에 대한 자각증

상에 따라 월경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동통이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서 월경증상과의 관계는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49, p=.000). 즉 동통이 

‘월경 3-4일 전부터 있다’고 한 경우는 23.2점, ‘월경 시작 될 

때’ 동통이 있는 경우는 19점, ‘월경 중’에 동통이 있는 경우

는 16점이었고, ‘월경 중 동통이 없는’ 경우에 8.2점으로 월경 

전에 더 일찍 동통을 느낀 경우가 월경증상을 더 많이 호소

하여 동통 시작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월경특성과 월경태도와의 관계

월경태도와 월경특성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월경동통(F= 

.40, p=.756),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F=1.89, P=.134), 그리고 

월경동통이 시작되는 시기(F=.50, P=.680)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3>.

4. 월경특성과 월경시 대처와의 관계

월경동통 과 월경 대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7.77, p=.000). 즉, 월경 동통이 ‘심하게 아픔’ 경우는 

24.8점, ‘아픈 경우’는 21.8점, ‘참을만하게 아픈’ 경우는 19.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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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이 없는 경우’는 13.6점으로 월경동통을 많이 느낄수록 

월경대처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과 월경대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00, p=.000). 즉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 중 ‘점액과 복통을 

느낀’ 경우는 27.4점, ‘복통만 느낀’ 경우는 22.3점, ‘점액만 관

찰된 경우’는 18.4점, 배란에 대한 ‘자각 증상을 못 느낀 경우’

<Table 1> General and menstr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1)

Characteristics Mean±SD f(%)

Age(years)
Weight(kg)
Age of menarche
Duration of menstruation
The peak day of menstrual amount

  22.4±0.8
  53.5±5.2
  13.9±1.1
   5.8±1.2
   1.9±0.4

Menstrual regularity
 

Regular (10days of difference)
Regular ( 2days of difference)
Regular ( 3days of difference)
Irregular

    54(35.8)
    37(24.5)
    36(23.8)
    24(15.9)

The onset of dysmenorrhea
 

Onset of menstruation
3 or 4 days prior to menstruation
None 
During menstruation

    94(62.3)
    30(19.9)
    20(13.2)
     4( 4.6)

The degree of menstrual pain Mild 
Severe 
Moderate
None

    65(43.0)
    33(21.8)
    32(21.2)
    21(13.9)

The feeling of menstruation
(multiple responses)

Discomfort
Troublesome
Apathy
Proud
Maturity
Happy
Fear
Dirty

    118(39.2)
    98(32.6)
    34(11.3)
    18( 6.0)
    18( 6.0)
    10( 3.3)
     3( 0.9)
     2( 0.7)

Ovulation symptoms Cervical mucous observed
Cervical mucous & abdominal pain
None
Abdominal pain

    92(60.9)
    28(18.5)
    19(12.6)
    12( 7.9)

<Table 2> Difference between menstrual characteristics and menstrual symptoms                           (N=151)

Characteristics
Menstrual symptoms

t or F p
Mean±SD

Menstrual pain
  None
  Tolerable
  Painful
  Very painful

 9.1± 5.7
16.6± 7.5
19.8± 9.6
25.8±11.1

17.35 .000

Ovulation symptoms
  None
  Cervical mucous observed
  Abdominal pain
  Cervical mucous and abdominal pain

15.3± 6.6
16.3± 8.3
20.0±11.5
26.4± 2.3

 8.72 .000

Menstrual pain onset
  None
  3-4 days prior to menstruation
  Onset of menstruation
  During menstruation

 8.2± 5.3
23.2±11.2
19.0± 9.1
16.0± 7.3

11.4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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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3점으로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을 점액과 복통을 같이 

느낀 경우가 월경시 대처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통이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서 월경대처와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54, p=.000). 즉 동통이 ‘월경 3-4일 

전부터 있다’고 한 경우는 23.7점, ‘월경이 시작될 때’ 동통이 

있는 경우는 20.9점, ‘월경 중’에 동통이 있는 경우는 18.9점이

었고, ‘월경 중 동통이 없는’ 경우에 12.2점으로 월경 전에 더 

일찍 동통을 느낀 경우가 월경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월경증상, 월경태도, 대처양상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월경증상, 월경태도, 대처 양상과의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월경증상과 월경태도는 r=.14(p=.043)

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월경증상과 대처양상도 

r=.46(p=.00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처양상과 

월경태도는 r=.19(p=.009)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menstrual symptoms, 

attitudes and coping in subjects   (N=151)

 
Menstrual 

symptoms

Menstrual 

attitudes

Menstrual Attitudes
Menstrual Coping

.14(.043)

.46(.000) .19(.009)

* r(p)

<Table 3> Difference between menstrual characteristics and menstrual attitudes                            (N=151)

Characteristics
Menstrual attitudes

t or F p
Mean±SD

Menstrual pain
  none
  Tolerable
  Painful
  Very painful

85.8±9.6
86.7±8.1
85.3±4.9
87.2±7.6

 .40 .756

Ovulation symptoms
  None
  Cervical mucous observed
  Abdominal pain
  Cervical mucous and abdominal pain

83.8±8.7
86.6±7.4
83.9±7.4
88.5±7.0

1.89 .134

Menstrual pain onset
  None
  3-4 days prior to menstruation
  Onset of menstruation
  During menstruation

86.8±9.8
85.5±8.2
86.8±7.1
83.7±4.9

 .50 .680

<Table 4> Difference between menstrual characteristics and menstrual coping                              (N=151)

Characteristics
  Menstrual coping

t or F p
Mean±SD

Menstrual pain
  None
  Tolerable
  Painful
  Very painful

13.6± 7.6
19.1± 8.1
21.8± 9.5
24.8± 9.3

7.77 .000

Ovulation symptoms
  None
  Cervical mucous observed
  Abdominal pain
  Cervical mucous and abdominal pain

16.9± 8.7
18.4± 7.8
22.3±11.1
27.4± 9.9

9.00 .000

Menstrual pain onset
  None
  3-4 days prior to menstruation
  Onset of menstruation
  During menstruation

12.2± 7.3
23.7± 9.5
20.9± 9.0
18.9±  2.8

7.5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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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학과 3,4학년들의 월경에 대한 태

도, 월경증상, 월경시 대처정도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해보아 

월경에 대한 간호중재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도

하였다.

월경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자궁내막이 호르몬의 영향으

로 주기적으로 증식과 탈락을 반복하면서 나타난다. 월경주기

와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인 

불편감과 정서적인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Lee et al., 2005). 

이러한 불편감은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비해 더 심하게 느끼며, 10대와 20대 연령층이 30대에 

비하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정서적 상태, 월경태도 성격, 

자아정체성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80%가 월경 중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Lee, Kim & Kang, 

2003; Min, 1997; Park, 1999). 또한 8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월경 중 불편감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를 

결석하는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Woods, 1985). 이렇듯 불

편감 들이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무시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Lee et 

al., 2005; Woods, 1985). 또한 정상적으로 월경을 하는 여성

의 경우 특히 월경 전기와 월경기에 심리적 신체적 증상의 

변동을 볼 수 있다. 사춘기의 월경 장애는 차후 성인이 된 후

에 생식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신체적 부담감

과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많다(Kwon, 1996). 따라서 월경시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월경 시작 시에 월경증상을 많

이 느꼈고, 대부분 월경동통을 또한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월

경증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 대부분

이 월경증상을 느꼈다고 한 Park과 Yuo(1998)와 Kim(199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월경에 대해 공포스럽고 아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월경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Jun(2003)의 

결과와 성인 여성들이 월경 중 75%가 통증을 경험하였으며 

월경 시작 일에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한 Lee 

등(200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월경통증으로 포함한 

여러 가지 월경증상에 대한 효율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필요

하다고 본다.

월경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월

경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월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에는 혼돈과 양가감정,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Kim, 1995). 

또한 월경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기본적인 지

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신체적 불편감, 수분축적 현

상, 다양한 정서적 변화 등을 나타낸다(Chung, 1999; Lee et 

al., 2005). 그러나 월경에 대해 충분히 지식과 지지를 받을 

경우 월경을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Lee et al., 

2005).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3,4학년생으로 교과과정

상 월경에 대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경 중 불편감 

호소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졸업

을 앞둔 간호 학생들에게 월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

램과 월경 중 불편감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방안이 필요

하다.

여성의 월경에 대한 태도는 월경시 증상 유무에 영향을 받

는다. 여대생들은 월경에 대한 태도와 월경 전 증후군이 부정

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월경에 대한 태도와 월경전기 증

후군이 상관관계가 있다(Lee, 1998; Park & Lee, 2001). 일상

생활에 부정적 정서와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월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Lee et al., 2005; Woods, 

1985).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월경시 불편감을 가져오며 월경 

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증적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

가 월경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1993; Kim, 

1998). Kim(1993)은 월경시 통증과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일상 활동의 제약을 더 많이 받았으며, 월경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고 하였으며, Kim(1998)도 월경전기에 월경에 

대한 태도와 신경증적 성격특성,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높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경동통에 따른 월경 태도, 배

란에 대한 자각 증상을 느낀 정도와 월경 태도, 그리고 월경 

동통이 시작되는 시기와 월경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에게 월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여 월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월경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월경증상이 있을 때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건강한 

정신과 태도를 갖기 위해 명상, 이완요법 등의 행위가 효과적

이다. 또한 적절한 운동, 좋은 자세, 온수 목욕, 균형 있는 식

사 등이 중요하며, 월경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

을 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주 진통제를 이용하는 

대처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

므로 적절한 간호 상담과 교육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Lee et al., 2005). Jun(2003)은 월경증후군이 있을 

때 여대생들이 월경 중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샤워를 

하는 등 적극적이고 인지적인 대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대처 방법에 따른 완화 정도에서 진통제를 복용하

는 경우가 많아 월경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

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월경증상, 월경태도, 대

처양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월경증상과 월경태도, 월

경증상과 대처양상, 대처양상과 월경태도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경에 대한 다음 

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월경전후기 불편감과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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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월경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한 

Woods, Most와 Dery(198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Jung

과 Chung(2000)은 일반적 특성과 월경시 호소증상, 건강통제

위, 대처방안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월경곤란증시 대

처 방안으로 대상자의 53.5%가 참고 그냥 지내고 있다고 하

였다. Lee 등(2003)은 월경에 대한 태도가 성인 여성의 월경

을 42.9%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28.8%가 월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월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해 월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월경곤란증이 가장 심한 20대, 40대의 맞춤 간호방

법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Min(1997)은 월경 전 교육이 월경 

전 증후군을 완화시키고 불편감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라고 하였고, Jung(1999)은 월경증상이 심한 여고생에게 

월경에 대한 건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도 월

경에 대한 태도에 따라 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하여 적극적으

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과 월경증상, 

월경대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월경에 대한 태도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배란기부터 월경 전후기 불편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월경전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월경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 결

과(Kim, 1995)와 유사하였다. Choi(2002)는 기혼여성의 자연가

족계획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가족계획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을 인지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대부분(87.4%)이 배

란에 대한 자각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대상자가 배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배

란 증상을 잘 관찰한 결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여성들의 배

란에 대한 자각증상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파악해볼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3,4학년 여대생의 월경 전후기에 경험

하게 되는 증상과 월경에 대한 태도, 대처양상을 살펴보고자 

구조화된 도구를 이용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월경동통의 정도에 따라 월경 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에 따라 월경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동통이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서 월

경증상과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경태도는 월경동

통, 배란에 대한 자각 증상을 느낀 정도, 그리고 월경 동통이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월경동통 과 월

경 대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배란에 대한 자각증상 과 

월경대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동통이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서 월경대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월경증상과 월

경태도, 월경증상과 대처양상, 대처양상과 월경태도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 3,4학년들의 월경전후기 불편감을 대

부분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불편감을 많이 느낄수록 월경

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불편감을 많이 느낀 대상자

가 월경시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간호학과 3,4학년 여대생들에게 월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월경전후기 불편감 완화를 

위한 표준화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월경 전후기 불편

감이 다른 변수와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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